


 

1. 현재 모습 

2. 정의와 성격 

3. 손쉬운 대책 

4. 가족력 

5. 또다른 대책 



구글 트렌드: 세계 
 
‘fake news’ 



구글 트렌드: 한국 
 
‘가짜뉴스’ 



네이버 트렌드: 한국 
 
‘가짜뉴스’ ‘가짜 뉴스’ 



네이버 트렌드: 한국 
 
‘유언비어’ 



허위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1. 선거 

2. 언론 기사 형식 

3. 의도적 생산 

4. 인터넷 

 



정의? 

 

1.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2.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3.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4.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한  

5. 허위정보 

 
‘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슬로우뉴스> 



<The Onion> 





‘브루스 윌리스 테스트’ 



가장 손쉬운 대책: 
 
국가의 법률적 규제 
 



반기문, 의원들 만나 "가짜뉴스 규제 법 만들어달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 뉴스(페이크뉴스)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이후 진행했던 민생행보에서 구설에 오른  
'턱받이', '퇴주잔' 논란들을 거론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 전 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비공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위 페이크뉴스가 사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거짓말 같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 입법화 시켜달라"고 말했다. 
 
(1월 25일) 



하지만… 
 
- 형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 한국 
 
1. 신뢰 잃은 언론 

 
2. 정파적인 뉴스 소비 

 
3. 비디지털 세대 

 
4. 국가기관의 일탈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1. 신뢰 잃은 언론 

 

 한국 언론의 ‘악습 3종 세트‘: 

  - 관계자 저널리즘 

  - 전지적 기자시점 

  - 피동형 문장 

 + 충격, 경악, 단독, 속보… ++ 종편 패널리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80600025&code=94030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8198.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80600025&code=94030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8198.html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2. 정파적인 뉴스 소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네?” 

 “뭘 보나, 경제를 살리자는데.” 

 - ‘나는 꼼수다’ 
 

 선택적 노출 / 주목 / 지각 / 기억 

 디지털 환경 – 필터 버블, 공유형 뉴스 소비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3. 비디지털 세대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무지 

 산업화에 대한 향수, 민주적 경험 부재 

 강한 정치 의식 + 꼰대 의식 

  



60대 여성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니 감격스럽다”고 했다. 울음을 멈춘 그와 

그의 동지들은 ‘애국시민 신참내기’로 보이는 최씨를 ‘교육’하기 시작했다. “정치인

이고 언론사 사주들이고 다 김대중 때 북한 기쁨조랑 애를 낳고 와서 김정은 말을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팟캐스트에서 들었어요.” 

 

18세 투표 금지? 
 

2016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 중학생 중 82%가 광고와 뉴스 콘텐츠를 구별하지 못
함. 

 
우리편은 진짜 뉴스, 네편은 가짜 뉴스 
(= 도널드 트럼프)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4. 국가기관의 일탈 
 

 18대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가짜 뉴스의 천적: 
 
 1. 합리적 의심 
 

   미디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2. 팩트 체크 
 

   사실 검증 상례화 – 언론, 학계, 포털,  
          전문 웹사이트 
          다자 참여 모델 
 





국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최소한의 법적 규제 
 

-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는가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공정한 정보 유통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유언비어는 정보 통제를 먹고 산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위에서 존재한다는 인식 

 
Cf. 독일은 규제한다는데? 





“검열이 아니라 참으로 싸우라!” 

 

“가짜 뉴스 문제는 심판자가 아니라 이용자, 참여자, 시민이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검열이 아니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이다.  

거짓말이 쉽게 퍼지는 지금이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또 확산시켜야 한다.” 

 

– 에드워드 스노든 



감사합니다! 


